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ABS, 국내수요 한계도달 “우려”
가전제품 크기 대형화 불구 TV․모니터 초소형화로 수요감소

국내 ABS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대형화가 ABS의 수요증

가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 생산기업들은 초대형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보다 초박형 TV나 모니터, 초소형 비디오카

메라의 등장으로 인한 수요감소분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급 가전제품들은 ABS 소재 플래스틱보다는 메탈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가전제품이 고급화될수

록 ABS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OA 복합기의 대중화나 콤보형 DVD 플래이어의 VCR 대체 역시 플래스틱 수요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DVD의 절대적인 크기가 VCR에 비해 1/3 가량 작기 때문이다.

또 TV나 에어컨의 생산기지가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ABS 사용량 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ABS 수요비중

잡화용
15%

가전제품
30%

자동차
38%

기타 17%

한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외에 주택, 건축자재 분야가 고급화되는 추세이고 시장변화 흐름에 따라 ABS의 

용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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